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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보고, 만들고, 즐기고…한글의 매력에 푹”
- LA한국교육원, 가주 한글날 제정 6주년 기념행사 “한글아, 안녕!” 성황리 개최
- 한글 이름 손글씨 쓰기, 세종대왕 모형 만들기 등 다채로운 체험 기회 제공해
- 참여자 350여 명 중 약 80%가 비한국계...한글의 아름다움과 매력 만끽

 □ LA한국교육원(원장 강전훈)은 지난 10월 7일(화) 스티븐슨랜치 
공공도서관에서 캘리포니아 주의회의 10월 9일 한글날 제정 6주년을 
기념하는 행사 “한글아, 안녕!”(Hello, Hangul!)을 성황리에 
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. 

 

  ◦「한글날(Hangul Day)」은 2019년 캘리포니아주 상하원에서 

만장일치로 채택되었고, 2023년 LA 시의회와 샌타클라라 시의회, 

2024년 플러튼 시의회와 글렌데일 시의회 등에서도 채택되었습니다.

 □ 미국 주류사회에 한글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
마련된 이번 행사에서는 학생, 학부모, 지역주민 약 350명이 참여해 
특별한 추억을 쌓았습니다. 

  ◦ 행사 참여자들은 한글 이름 손글씨 쓰기, 세종대왕 입체모형 만들기, 

한글 이름 팔찌 만들기, 한글 그림 색칠하기 등 다채로운 체험학습 

프로그램에 참여하며 한글을 친근하게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

  ◦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스티븐슨랜치 지역에 거주하는 비한국계 

주민들의 참여가 두드러졌으며, 이를 통해 한글날이 더 이상 

한인들만의 기념일이 아닌 다양한 인종이 함께 즐기고 공감하는 

기념일로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

 □ 행사에 참여한 카밀라 마티네즈 씨는 “한글을 처음 보고 들었는데 
정말 예쁜 글씨인 것 같다”며 “우리 가족 모두의 이름을 한글로 
써보고 팔찌도 만들어봤는데, 미술 작품처럼 예뻐서 오래도록 간직할 
생각”이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.



 □ 두 초등학생 자녀와 함께 행사장을 찾았다는 김미진 씨는 “아이들이 

막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한글에 흥미를 가지면 좋겠다는 마음에 

멀리서 찾아왔다”며 “놀이하듯 한글을 배울 수 있는 행사여서 

아이들과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”고 말했습니다.

 □ 강전훈 LA한국교육원장은 “올해 한글날 행사에 참여한 이들의 약 

80%가 비한국계였다는 점에서, 한글이 그 특유의 아름다움과 

독창성을 바탕으로 세계적 언어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실감할 수 

있었다”며 “LA한국교육원은 앞으로도 한글을 널리 알리고, 

지역사회와 꾸준히 교류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

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”이라고 덧붙였습니다. 

붙임 : 사진 8부. 끝.

※ 관련문의 : LA한국교육원 (680 Wilshire Place #200, LA, CA 90005)
(213-386-3112) Homepage: www.kecla.org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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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진 1: 한글 이름 손글씨 쓰기에 참여 중인 참가자들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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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진 3: 한글 소품을 활용한 즉석 사진찍기에 참여 중인 참가자들 1

사진 4: 한글 소품을 활용한 즉석 사진찍기에 참여 중인 참가자들 2



사진 5: 세종대왕 입체모형 만들기에 참여 중인 참가자들 

사진 6: 한글 이름 팔찌 만들기에 참여 중인 참가자들  



사진 7: 한글 그림 색칠하기에 참여 중인 참가자들

 

사진 8: 한글 창제 이야기 낭독회에 참여 중인 참가자들


